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윤석철트리오입니다
와아아아아
저희 앞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책이 놓여 있는데
여기 안에 음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씩 읽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평소 어떤 장르의 음악을 가장 자주 듣나요?
저는 재즈 뮤지션이어서가 아니라
최근에는 정말로 재즈를 굉장히 좀 자주 듣는 편이고요
‘Keith Jarrett’ 트리오나
‘Chalie Haden’ 듀오 음반이 요새
잠을 잘 때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듣자마자 꿀잠 보장)
그래서 정말 즐겨서 듣고 있습니다
듣는 음악?
저는 뭐
요즘은 진짜로 K-POP 좋아하고
‘뉴진스’ 많이 듣고...
(급 밀려오는 쑥스러움)
펑크 음악도 좋아하고
하우스도 좋아하고 댄스 음악도 좋아하고
요즘 안 가리고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골라볼게요
좀 쉬운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연 때보다 더 긴장 중)
Q. 언젠가 꼭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있어요!
저 누진...(?)
‘뉴진스’ 곡 리메이크하고 싶어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Super Shy>도 좋고
<Ditto>
하.입.뽀.이.
(재즈 뮤지션의 고풍스러운(?) 발음)
진짜 다 좋아해서
조만간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진스’ 화이팅!
(조심스레 전해보는 진심)
Q. 차가 막히는 강변북로 위,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막힐 때는 아무래도 도로가 좀 답답하니까
청량감 있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Antonio Carlos Jobim’의
<Wave>, <The Red Blouse>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좋죠
빱빠빠♬
석철 씨가 소개해 줬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Q.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나왔으면 하는 뮤지션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뉴진스’!
(해바라기 같은 팬심)
저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재즈 뮤지션들
그리고 인디 뮤지션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나는 두 그룹 정도를 추천하자면
‘송영주 트리오’
우리나라의 정말 걸출한 트리오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진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이 라이브 무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팀 추천드리겠습니다
Q. 뮤지션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매우 심각)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생각인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겁게 음악을 하자’일 것 같습니다
오래 (뮤지션을) 해도
결국 죽잖아요 우리가
백 년 후 이백 년 후
저희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음악은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 년이 지나건 천년이 지나건
우주의 먼지로 떠돌아다니건
음악은 남아 가지고
그 후에도 이렇게 저희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더 테크니컬 해지고
악기 연주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저는 타이니 데스크를
되게 자주 보는 편이었고
되게 좋아하는 편들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뮤지션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라는
어... 좋은...
어...
(점점 길을 잃어가는 멘트들)
좋은 기회와...
(뜻밖의 웃음 참기 챌린지)
(오늘 인터뷰의 최대 위기)
영광이었다!
(팀원의 도움으로 겨우 마무리)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연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질문을 읽는 시간도 가졌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뮤지션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고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철트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